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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배경 

오늘 본문은 소위 ‘모세의 축복,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게 예언이 담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 해석 & 적용  

1) 장자이지만, 장자를 누리지 못한 르우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열거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들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수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고,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즉, 진짜 축복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야곱의 육신적인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한 죄로 인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받아, 간신히 인구를 유지하여 지내다가, 앗수르의 공격으로 잡혀가고 흩어

집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외면하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고, 은혜로 주어진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참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2) 장자가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가 된, 유다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에 의해 왕의 홀을 쥘 자가 될 것이라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배의 

소유를 얻는 장자는 되지 못하지만, 리더쉽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희생하

면서까지, 요셉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권와 그의 희생적인 섬김은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때, 진정한 리더쉽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3)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특권을 누린 요셉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끝에서 두번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두배의 축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차지하는 땅도 매우 비옥한 노른자 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고, 또한, 장차 북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에브라임

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단순한 원리를 보여주며, 동시에 이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라면, 어떠한 축복을 원합니까? 리더쉽과 지도력의 유다입니까? 가르침과 선도하는 레위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번성의 축복입니까? 



